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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북광역자활센터와 도시농업 확산 업무협약
- 도시농업 체험 모형·자원 적용 협력… 3일 협약식

- 자활사업 연계 통해 현장 확산 계기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전북광역자활센터와 9월 

3일 본원(전북특별자치도 완주)에서 ‘도시농업 체험 모형(모델)·자원(콘텐츠) 

현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다양한 도시농업 기술과 관련 

자원(콘텐츠)을 자활사업과 연계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활기관은 저소득층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활 의욕을 높이고 

자립 능력 향상을 돕는 지원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도시농업 체험 모형(모델)의 현장 기술 

지원과 자원(콘텐츠) 제공을 맡는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이를 활용해 

자활 특화사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에서는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한 학교 사업을, 군산에서는 빈집을 활용

한 도시농업 체험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이번 협약은 도시농업 

기술을 지역 현장에 적용하고 새로운 자활사업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농업과 자활사업이 연계돼 사회적 가치를 넓혀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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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광역자활센터 업무협약(MOU) 계획(안)

□ 협약 개요

 ○ 일시·장소: 2026. 9. 3. 11:00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층 회의실

 ○ 참석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전북광역자활센터장 등 10명

 ○ 협력내용: 「도시농업 기반 자활모델」특화사업 추진 및 확산

시 간 행사내용 비 고

11:15∼11:20 5” 일정, 내빈 소개 1층 회의실

11:20∼11:30 10” 개회, 인사 말씀 각 참여기관 대표

11:30∼11:40 10” 업무협약 체결식(사진촬영) 각 참여기관 대표


